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

모든 사람이 학술연구성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의 
촉진과 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식공유를 통한 공공선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거
대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은 학술연구성과의 전 세계적 공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술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급격히 제한되었다. 상업출판사 학술지의 
비용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액세스출판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연구와 학문, 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출판모델이다. 이에 우리 문
헌정보학 분야 모든 학술단체는 우리나라 학술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출판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출판을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발행 학술지를 단계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타 학문분야 학술단체에게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함께 전환할 것을 
권유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이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신속하고 폭넓게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의 가시성과 인용률을 제고할 것임을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엄격한 동료심사과정을 거친 우수한 학술논문을 출판하여 왔으며,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을 계기로 더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도서관과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계에 오픈액세
스 학술지 발간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 및 기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정부 및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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